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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학

포틀랜드 주립 대학교는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는 

그리 크지 않지만 다운타운과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가까이 있어 필요한 

것들(주방도구, 옷, 생필품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평화롭다는 생각이 드는 도시였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아 한가로운 분위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2017-2018

(3쿼터)

저는 미디어콘텐츠학과로 포틀랜드 주립 대학교에서는 영화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포틀랜드 주립 대학교는 한국과는 다르게 과목이 전공, 교양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공과목을 찾는 것은 그냥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서 과목을 선택하면 되지만 교양을 선택할 시에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non-major도 들을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들으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같은 이름의 과목이라도 교수님마다 

교육 스타일이 달라, 제가 들은 수업과 이름이 같더라도 수업 방식이 

같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Fall term>

Film Analysis(Prof: Jennifer Ruth) - 영화학과 과목으로 이론이 주가 되는 

과목입니다. 보통 이론수업은 토론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이 수업 역시 

토론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습니다. 먼저 그 전 주에 어떤 영화와 그 

영화에 관한 논문 같은 걸 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영화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님이 토론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반적인 

수업방식은 이렇게 진행되지만 중간중간 조를 묶어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퀴즈는 4번, 과제 4번, 발표 1번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과제는 

보통 에세이를 쓰는데 에세이 1000자 정도 (A4 3장분량)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fee는 25달러 정도였습니다.



Two Dimension Animation 1 (Prof: Laura Di Trapani) – 실기수업으로 

어도비 프로그램 ‘애니메이트 CC’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헌신적이라서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니다. 

수업은 화, 목 3시간씩 진행하며 매주 배운 것들을 그 다음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면 그 중 잘 만든 작품들을 선정하여 학생들과 같이 

시청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기도 합니다.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토대로 3분 가량의 애니메이션 만들기 입니다. 

컴퓨터 수업이기 때문에 extra fee 25달러를 내야합니다.

Lessons Beginners: Guitar (Prof: Mario S. Diaz) – 기타 기초 수업입니다. 

운지법부터 해서 코드 짚는 법까지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에 기말고사로 

코드와 짧은 노래 한 곡 치는 것으로 시험을 봅니다.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extra fee 60달러가 들었습니다.

Lessons Beginners: Piano (Prof: Karen Wright) –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친절하였고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 수업은 winter, spring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3쿼터 내내 피아노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에서는 교재 하나를 구매하거나 렌트하여 그 교재로 

진행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고 연주회가 한 번 있습니다. 이 

연주회는 자신이 원하는 곡을 치거나 교수님이 추천해준 곡을 연습하여 

학생들과 교수님에게 들려주는 연주회입니다. 기말고사 2주 정도 전에 

진행합니다. 이 수업도 기타수업과 마찬가지로 60달러가 extra fee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습실을 대여할 시 한 학기에 30달러 extra 

fee가 추가됩니다.

<Winter term> 

-겨울학기부터 오레곤 주의 법이 바뀌어 아트 수업을 들을 시, 136달러의 

extra fee를 지불해야합니다-

Digital Tools (Prof: Leslie Vigeant) – 전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2학점이지만 1주일에 하루 3시간 수업으로, 처음에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기초, 블로그 만들기, 홈페이지 만들기 등등을 

배웁니다. 각 수업 이후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 3D프린터로 물체를 만드는 것도 배우는데 대부분 컴퓨터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작품을 제출하면 그 다음주에 자신들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Computer Graph (Prof: Walker Cahall) – 개인적으로 좋았던 수업입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배우는 수업으로 기초보다 좀 더 심화된 

수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교수님이 굉장히 유쾌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외국의 전형적인 젊은 아티스트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에서는 포토샵을 활용하여 9개의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3개의 엽서 배경, 그리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로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굉장히 실용적이어서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실력을 확실히 키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 수업이기 

때문에 extra fee 25달러가 추가됩니다.

Visual Storytelling (Prof: Laura Di Trapani) – 어도비 프로그램 ‘프리미어’와 

모션 애니메이션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총 3개의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진만을 이용하여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거인데 이 때,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종이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퍼핏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퍼핏을 

하나하나 움직여서 그 움직임을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연속으로 보여주는 

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3분 가량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업은 좀 힘들었습니다. 해야할 

것도 많고 할애할 시간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수업이기 때문에 25달러의 extra fee가 발생합니다.

<Spring term>

Intro to Visual Literacy (Prof: Adrianne Santina) – 예술에 대한 이론 

수업입니다. 보통 미술, 그 중에서도 그림에 관련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 

전에 그 날 수업에 대한 논문 등을 읽고 가야 합니다. 이 모든 논문은 

D2L사이트(ex 학교 포털)에 있습니다. 매주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논문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번의 

박물관 견학이 있고 3번의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에세이로 보통 

1000자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가 있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 기말고사를 없앴습니다.

Flex Fitness – 이 수업은 따로 수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운동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도 없고 교수님도 한 번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학기 

끝나기 전에 D2L 사이트에 올라온 self-fitness 표를 채워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수업입니다. 대신 55달러의 extra fee를 지출해야 합니다.

College Writing (prof: Josef Ginsberg) – 말 그래도 영어 글쓰기 

수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수업은 항상 영어 글쓰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글쓰는 법에 대해 읽어오는 것이 많았고 그 수업을 

토대로 3번의 글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은 보통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전 날에 읽을 것을 숙제로 내주면 그것들을 읽고 그 

다음 수업에서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College Success –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지 않는 수업입니다. 사실 이 



3. 생활전반

수업은 한국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 등의 이름으로 있는 과목과 

비슷합니다. 이 수업은 다른 수업보다 늦게 시작합니다. 중간고사가 끝날 

쯤에 시작하는 수업으로 5, 6 번 안에 많은 것들을 채우다 보니 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번 수업을 하면 그 다음 주까지 에세이, 퀴즈, 

책 읽기, 그 다음 수업 준비하기 등등 해서 과제가 6, 7개 정도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노력에 비해서 배우는 

것은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이 많아 영어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미국 대학생활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대학 

생활이 미국이라고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1학기만 

했다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수업이 그다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처음에 국제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멘토가 생기는 

데 사실 저는 이 멘토를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번 보고 본 적이 없습니다. 

국제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신이 

노력해서 찾아야 합니다. 국제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참여를 

했던 것은 수요일마다 열리는 ‘coffee hours’ 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국제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때문에 꾸준히 참여하면 많은 국제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FOCUS 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교회에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FOCUS를 통해 처음에 포틀랜드 공항에서 학교까지 라이드를 해주기도 

하고 바자회 등을 열어 필요한 물건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종 

행사가 있어 다른 국제학생들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미국인 

보다는 인도, 베트남 등의 국제학생들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제가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9월 말쯤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온을 

생각하고 갔지만 현지에서 느끼는 기후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기온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서늘합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보통 패딩을 입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태양을 보기 힘들고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와서 거기 사람들은 보통 그냥 비를 맞고 다니거나 방수가 되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포틀랜드 기온은 여름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저는 

여름을 겪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름에 대한 기온은 알 수 없습니다.

안전

대체로 안전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는 거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지가 있더라도 매우 착해,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포틀랜드 사람들은 대체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지랖이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있어서 남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자 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일처럼 나서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번 학교에서 

총기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생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교 외부 

사람들에 의한 것으로 학생들에 의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숙소

제가 살았던 곳은 학교 기숙사 ‘Ondine’입니다. 듣기로는 층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살았던 12층은 부엌이 있어 기숙사에서 취사가 가능했습니다. 

보통 1방에 2명 또는 1명이 살게 되는데 부엌과 화장실은 두 방 사이에 

붙어 있어 3, 4명이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엌과 화장실을 

통해 옆 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작은 거 하나 부엌에 

있지만 보통 자신만의 냉장고를 사는 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없습니다. 분위기는 또 층마다 다릅니다. 보통 학교 신입생들이 온딘 3,4 

층에 살게 되어 그 층은 항상 왁자지껄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았던 

12층은 가족, 국제학생들로 구성되어 조용한 편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10시 이후 시끄럽게 하거나 기숙사에 술을 반입하다가 RA(기숙사 

사감)에게 걸리면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온딘은 방에 전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등을 하나 사거나 아니면 어두운 채로 생활해야 합니다.

식사

저는 주로 재료를 사서 기숙사에서 해 먹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사 

먹었는데 식비가 꽤 나옵니다. h마트(한인 마트)가 버스로 평일에는 30분, 

주말에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h마트가 크기 

때문에 보통 그 마트로 갔지만 한인 마트는 여럿 있습니다. 만약 h마트 

가 멀다고 생각되시면 g마트(맥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나가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학교 안에 있는 ‘반타이’(타이 

음식점)를 추천합니다. 

교통

보통 학교에서 이동할 때는 맥스를 타고 다닙니다. 맥스는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 같은 개념으로 2시간에 2.5달러입니다. 그러나 이 티켓으로 

버스도 탈 수 있어서 2시간 티켓을 끊으면 그 시간 안에는 자유롭게 

환승이 가능합니다. 저는 ‘trimet’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맥스와 버스 말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street car 가 있는데 이것은 

맥스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street car는 포틀랜드 학생이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street car 가 다니는 곳과 맥스가 

다니는 곳이 달라 자신이 가는 곳에 street car가 다니지 않으면 맥스를 

타야 하지만 street car도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이렇게 되고 

좀 더 멀리 빨리 가야한다면 uber 또는 lyft를 탑니다. 이것은 카카오택시 

같은 거라서 각각 어플을 사용하여 결제 및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마일리지로 사용하였습니다

Fees

기숙사, 렉 센터 등등 하여 학교에 한 

쿼터 당 약 250만원 지불 

‘Term Charges’가 총 지불해야하는 

비용. 이 중 ‘Q796 IEP Student Trust’ 

는 학교에서 지불,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

사진 – 가을학기 & 겨울학기 (봄 학기 

제외)

보험료
저는 학교 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보험을 이용했습니다. 약 7, 

80만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숙소

‘Room & Board fees’ 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한 쿼터 당 $1580을 

냈습니다. 

식비
처음 한 두 달은 옷, 생필품 등을 

사느라 1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거의 한달에 

40만원(학교에 내는 비용 제외) 

가량 지출했습니다.

만약 여행을 가게 된다면 최소 

200만원은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겨울방학 때 3주 가량 동부 및 남부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 때 대략 350만원, 

프로그램 마치고 서부로 10일 

여행했는데 대략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교통비

책값

기타1

기타2



5. 출국 전 준비사항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합계 약 1800만원(한국 왕복비행기를 제외한 모든 비용)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가기 전까지 계속 영어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듣기와 말하기. 시실, 저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수업이 모두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업도 토론이 많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많이 챙겨 가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감기에 잘 걸리고 그래서 약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숙사에 살게 되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 

잘 알아보세요. 처음에 저는 기숙사에 일찍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 근처에 방을 

잡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숙사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숙사 선택할 때 ‘Ondine’ ,’Motgomery’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Sudio, one bed’ 뭐 이런 식으로 선택으로 해야 해서 각 기숙사 별 가격이랑 옵션 잘 

체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FOCUS 메일 잘 확인하세요. 그거 처음에 도움 많이 됩니다. 

이벤트도 많아요.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여러 홍보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인회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랑 아예 말 안 하실 생각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한 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잘 챙겨줄 거예요. 포틀랜드 

살면서 팁 같은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포틀랜드가 좋은 대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건 맞는 거 

같아요. 거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 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 초반에 동아리 소개를 하는 데 많은 

운동 동아리들이 있어요. 하나 드는 거 추천합니다. 거기 사람들은 모두 하나씩 운동을 

해서 같이 운동하면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동아리는 꽤 여러가지 있는데 저는 

펜싱이랑 클라이밍 했어요. 중간에 그만 두긴 했지만 꽤 재밌었습니다. 거기는 자연 

경관이 유명해서 보러 가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차가 필요해요. 대중교통으로 힘듭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렌터카는 zip car랑 enterprize였나?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이트 

가셔서 가격 비교하고 빌리면 될 거 같아요. 듣기로는 enterprize는 한국면허증만으로도 

렌트 해준다고 하네요. ‘버팔로 와일드 윙’이라고 치킨 프렌차이즈 집이 있는데 거기 

화요일마다 반값이에요. 테이크 아웃은 할인 안되고 거기서 드시는 것만 됩니다. 소스는 

‘아시안 징’?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게 가장 맛있어요. ‘mild’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기서는 전공 뭐 이런 개념이 큰 거 같지 않아요. 전공도 좋지만 다른 여러 과목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 FOCUS에서 식기도구 얻지 못했으면 ‘타겟’으로 가서 

사시면 되요. 저는 밥솥만 샀는데 30달러 정도였어요. 학기 초반에 학교 외에도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기업에서도 이벤트가 많이 있어서 찾아보시면 싼 가격에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거에요. 

저는 타겟도 그랬지만 아디다스에서 PSU 학생이 가을학기 수강신청서? 같은 거 

뽑아가면 반 값으로 해줬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음식 재료를 무료로 나눠주는 거 

있는데 처음엔 그것도 유용해요. 근데 재료가 처음만 빼면 질이 안 좋아져서 월, 

화요일에 가시고 나중에는 safeway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Safeway는 식료품점이에요. 

약간 1층만 있는 홈플러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도 식기도구 팝니다. 뭔가 너무 

많이 사갈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거기 사람들에게 구해보고 안 되면 사면 됩니다. 

거기 한국인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20명 정도는 있어요. 아마 coffee hours 가시면 

만나게 되실 거에요. 굳이 싫으시다면 친해질 필요는 없지만 다들 착해서 친해져도 폐가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면 포틀랜드 추천합니다. 마음 한 켠이 따뜻해지는 곳이었어요.

학교 Montgomery 기숙사 외부 학교 전경

Ondine 기숙사 내부 학교 rec center 내부



튤립축제 포틀랜드 명소 멀트노마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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